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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디자인’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가려낸다
- 특허청, 디자인 침해제품 유통 집중 모니터링(4~11월) 착수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4~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최근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

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엄중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 11.(금)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력 대상을 타 플랫폼사로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사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이며, 특허청은 

디자인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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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집중 모니터링 계획

□ 기간 : `25. 4. ~ 11월말 (약 7개월)

□ 주요 대상

○ 상표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의류, 가방, 신발, 주얼리 등 유명·인기 

상품의 디자인만 고의적으로 모방하는 경우

○ 화장품, 식품 등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모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기간 중 디자인 침해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침해여부 

적극 검토 및 단속지원단을 통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 koipa.re.kr/ippolice)

○ 경미한 적발 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 게시물 삭제 등 경고 조치

○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을 상습·대량 유통하는 등 엄중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수사진행


